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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 

언어 공부 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 

블로그 이웃이 추천해줘서 읽게 된 책이다.  

이번에 언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읽어 보았음.  
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 
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  
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
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 

좋은 발음을 익히려면 듣기만 해도 된다는 망상도 있다. 하지만 텔레비전에

서 피겨 스케이트 세계 챔피언들을 열심히 보 면 이튿날 아이스링크에서 트

리플 루프나 더블 악셀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

이다. 

 

독서를 통해서 호기심이 채워질수록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단련법을 

갈고닦을 필요는 없어진다. 

우리는 한 번 넘어졌다고 자전거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지 않고, 눈밭 위에서 

한 번 넘어졌다고 스키를 부러뜨리지 않는 다. 비록 고통스러운 멍 때문에 

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겠지만 말이다. 이러한 고난이 점점 줄어들고 

새로 익히는 기술이 주는 즐거움은 점점 더 커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

해나가는 것이다. 비록 그것이 힘을 주어야 문이 열리는, 그런 새로운 

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. 

 

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실수는 자기가 직접 저지른 

것이다.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거 나 실수를 해서 비난을 



받으면 뇌의 정서적 영역에서 궁금증, 짜증, 공격성이 일어난다. 이런 모든 

것이 지식을 확실히 단단 하게 만든다. 

그러니 이제 실수에 화를 내지 말자.  

 

이 공부는 젊은이를 기르고 노인을 즐겁게 하며, 좋은 시절을 더욱 빛내고 역

경이 닥치면 안식처와 위안이 되며, 집에서는 기쁨이 되고 밖에 나가면 거리낌

이 없으며, 밤을 지새우거나 나그넷길에 오르거나 시골에 내려가도 우리와 함

께한다. 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

언어라는 것이 결국 꾸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실수(시행착오)를 거쳐 

늘어난 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닿게 해 준 고마운 책이다. 아울러 인

터넷도 없었던 시절 16개국어를 배운 카토 할머니의 도전 정신에 경의를 표한

다.  

 


